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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가금질병소독 7문7답
〈출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정보 발췌〉

1. 두 종류 이싱의 소독제墨 현장에서 혼합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

그렇지 않다. 소독제에 따라서는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직접 실험을 해 보지 않고는 아무도 그 결고I를 예측할 수 없으며 대부분 

두 소독제 성분 간에 일어나는 화학작용으로 소독효과가 떨어지거나 그 효능이 없어질 우려가 훨씬 높다.

2 바닥에 생석회, 계사 천징과 벽에는 다른 소독제로 소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석회는 강알칼리성 소독제이므로 수산화나트륨, 탄산소다 등의 알칼리성 소독제가 아닌 다른 소독제, 예를 들어 버콘£과 같은 

산성소독제로 천장과 벽을 소독하면 그 소독약이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알칼리인 생석회와 반응하여 중호되으로써 소독효과가 사라 

질 수 있다. 실저로 경기도 구제역 발생현장에서 길바닥에는 생석회를 하얗게 뿌려두고 지나가는 차는 복합산성소독제인 버콘书를 

뿌려 소독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天伽서 흘러내린 산성소독제가 생석회와 섞이면 중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오류는 바로 

시정돼야 한다.

3. 생석회疊 길바닥에 가루상태로 뿌려도 소독효과가 있을까?

생석회는 흙이나 젖은 땅에 뿌리면 물에 녹아 높은 열을 내면서 강한 알칼리로 변해 소독효능을 발휘하므로 물이 없는 길바닥에 

뿌리면 그 효고卜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바람에 날릴 경우 눈에 들어가면 자칫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고 다른 소독제의 효고卜를 

오히려 상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차나 사람이 다니는 길바닥에 생석회를 가루상태로 뿌리는 소독방법은 피해야 한다.

4. 겨울철에 소독약이 얼게 돠는데 어떻게 소독해야 할까?
외부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져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소독시설에 

난방장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선진국에서는 소독시설 뿐만 아니라 소독조 아래에도 열선을 배치하여 겨울철 동결을 예 

방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소독제의 희석농도를 높여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는 온도가 낮아져 쉽게 얼지 않고 소독효과가 

감소되는 것도 다소간 보강해 준다.

겨울철 소독은 일반적으로 저온에서도 효과를 잃지 않는 알데히드류나 차아염소산염 소독제가 권장되나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저온에서의 소독제 효능에 상당한 天冏가 있어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天2卜염소산염 소독제는 고온일수록 불안정해지며 

알데히드류는 20°C 이상의 온도에서는 오히려 효력이 떨어진다.

5. 쥐나 파리 등은 소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원래 소독작업 전에 쥐나 파리, 와구모 등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 매개체는 모두 잡아야핸다. 아무리 소독을 잘해도 소독되지 않 

은 이러한 매개체가 한 번 지나가면 그야말로 모든 소독작업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6. 닭 출하 후 계사를 소독한 다음 재입식하기까지 얼마동안 계사를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할까?
소독만 완벽하게 된다면 굳이 계사를 오랫동안 비워둘 필요가 없으나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완벽한 소독을 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병원체에 대비해 2개월여 정도 비워두면 안전하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2〜3회 계속적으로 

소독한다면 2주 정도 비워두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7. 가금티푸스, 뉴캣슐병이 발생 이후 계사를 완전히 비우고 소독한 후에 입식했는데 병이 재발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소독제의 효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할 만큼 병원체의 오염농도가 높으면 아무리 소독을 

잘 해도 농도는 약하지만 병원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은 소독 전 청소가 잘 안됐거나 소독제의 선택 또는 희석량이 잘못된 결 

고航서 비롯된다. 둘째 계사 내부는 철저히 소독했으나 계사 외부나 관리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독을 소홀히 했거나 빠뜨린 경 

우이다. 가려 질병 발생 당시 관리인의 옷이나 신발 사양기구 등에 묻었던 병원체가 관리인의 집 안팎에 오염되어 있다가 소독된 

계사로 재유입되는 경우이다. 야외양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셋째 쥐 파리, 모기, 와구모 

등 계사 내 • 외부를 들락거리는 오염 매개체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소독된 계사로 다시 들어와 재오염 시킨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넷째로는 오염된 사료를 매몰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등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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